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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탈북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설정하여 이들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아울러 사
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 상담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인 중·고등학생 174명을 대상으로 2019년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204
부에 대한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와 AMO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설을 검증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준비행동과 상관이 높은 변수
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사회적지지(β=.107) 보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β=.388)이 진로준비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β=.107, p>.05),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Indirect 
effect=.307, p<.05, Z-value=2.924, p<.01). 본 경구의 결과는 탈북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고 진로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통한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지각하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이러한 지지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 혹은 진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직업관과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는 행동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In this study, which is based on the findings of the preceding studies, the researchers 
determined social support an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s the key influencing variables for the 
successful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and these variables, while identifying the mediating effec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upport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In addition, there is an 
objective to provide effective career counseling materials. For this study, a total of 174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who were in their middle and high schools, were interviewed and the resultant data
were analyzed the data based on the questionnaire data of 204 copies from March 12 to 19, 2019. For
the analysis of the data, SPSS and AMOS statistical suites were used to verify the hypothesis. The result
of the analysis showed that, firs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and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were all positively related. Especially,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has been identified as the variable that is highly related to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Second, rather than social support(β=.107), Career Decision Self-efficacy(β=.388) 
turned out to have more profound direct influence on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Third, social support
did not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directly(β=.107, p>.05) but completely intermediated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to influence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Indirect effect=.307, p<.05, 
Z-value=2.924, p<.01). The findings of this study show that, in order to enhance the Career Preparation
Activities of the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s, it is necessary to examine how they perceive the 
emotional, informational, material, and evaluative supports from the surrounding environment are 
perceived and identify the abilities, values, and career desires of themselves through a behavioral 
planning that can establish a professional and value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m. 

Keywords : North Korean Adolescent Defector,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Mediating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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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대 사회에서의 고등교육으로 인한 직업훈련 및 재학 
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로 인하여 학령기가 점차 확장되
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1]. 인생의 전환점이 되
는 시기인 청소년기에 남한 사회라는 새로운 환경에 적
응해야 하는 탈북 청소년들의 문제는 다양화되고 있다. 

북한탈북 청소년은 남한 사회에 적응하면서 학교, 문
화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들은 
남·북한 교육 및 체제, 언어, 문화, 학습 내용의 차이와 제 
3국 경유 및 국내 입국 이후의 학습공백으로 인한 학업
부진을 경험한다[2]. 또한 남한에 정착하기까지 이들은 
극심한 불안, 심리적인 고통, 또래 친구와의 관계 형성의 
어려움, 자아존중감 저하, 다양한 좌절경험, 적대감과 같
은 사회적, 심리적 관계 등의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다
[3-4]. 이러한 북한이탈청소년의 부적응은 취학 및 편입 
포기에, 취업의 어려움까지 가중되면서 이후 진로에 대해
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5]. 즉, 정부와 민간단체에
서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응 차원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전
개하고는 있지만, 탈북 청소년들은 한국 청소년과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데 이들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통한 분석과 이해가 적은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어 정착
을 위한 성공적 적응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다[6].

이러한 환경 속에서 탈북 청소년이 고도의 산업화, 정
보화로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진로를 준비하고 
노력하는 일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으로
도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7]. 변화된 시대 속에서 
직업의 다양성 증가와 새로운 직업군의 창출로 인하여 
직업 가치관 자체의 변화와 개인의 장래의 불확실성 등
에 의하여 탈북 청소년은 적절한 진로와 직업을 선택하
지 못하고 자아실현의 어려움을 겪게 된다[8]. 

탈북 청소년이 경험하는 이러한 스트레스는 진로준비
행동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선행연구에서 살펴보면, 심리적인 변인으
로 진로성숙도[9-10], 진로자기효능감[11-12]과 구조적
인 원인이 되는 진로결정수준[13-14], 진로장벽[15-16] 
등이 있다. 이와 함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내적 
특성을 통해 노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진로준비행동 수준
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다[17-19]. 

또한 청소년들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기에는 미성
숙한 존재이므로 타인에게 어느 정도의 의존과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볼 수 있다. 즉, 자신의 주변과 

관계로부터 지지를 받음으로 인하여 내적 성장과 외적 
성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청소년의 진로 및 직업과 관련
하여 높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진로준비행동과 관련된 
변인으로 사회적지지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개인 인식의 
정도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20] 즉, 
다른 사람들에 의해 제공된 자원으로써 심리적 적응과 
좌절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지지는 학생들이 진로
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다[21]. 다
시 말해 사회적 지지는 의미가 있는 다른 사람이 본인이 
원할 때 쓸모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개인이 여러 부분
의 자기 삶의 영역에서 본인이 가치 있게 여겨지고 보살
핌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의 관계에 있어서 자기만족을 
줄 것이라는 믿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보편적인 평가를 
말한다[22]. 그러므로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진로선택과 
결정을 하는 데 중요한 긍정적 자원으로서의 활용이 가
능하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는 다양한 의
미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개인이 다양한 형태의 ‘문제’
에 당면했을 때 간접 또는 직접적으로 여러 종류의 문제
들을 해결하는 데 영향을 미치고 있다[16]. 청소년의 진
로발달 과정에 영향을 주는 연구 중에는 이들의 진로선
택 및 결정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적 변인으로 자기효능
감이 제시된다[23-24]. Bandura(1997)의 자기효능감 
초기 이론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서 자신이 얼마나 성공에 관한 확신이 있는지를 의미한
다고 하였다[25]. 따라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갖는 기
대는 개인이 특정 과제를 수행하고 지속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26], 이는 진로와 연관된 결
정에 있어서 인지적인 부분과 더불어 동기 수준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간주되고 있다[27]. 즉, 진로결
정 자기효능감은 현재 진행 중인 행동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미래의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선택해야 
하거나 도전을 해야 할 때,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는지 
등에 강한 영향을 준다고 한다. 

이렇듯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탈북 청소년의 성공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 영향을 미
치는 중요한 변인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을 설정하여 이들과 진로준비행동과의 관계를 분석하
고, 아울러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의 매개효과를 파악하여 효과적인 진로 
상담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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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적 배경

2.1 북한 탈북 청소년의 개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법률」1)의 제2조와 제3조의 정의와 적용범위에 의
거,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
한 자’를 지칭한다. 그리고 이 법의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보호대상자’에 해당하는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서 출생
하여 한국으로 온 북한주민이다. 따라서 북한탈북 청소년
은 북한에서 출생하여 한국에 입국한 청소년이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북한이탈청소년은 보다 넓은 범위
에서 ‘부모 중 한 사람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인 아동·청소
년’을 일컬으며, 부모가 북한 출신으로 중국 및 제3국에
서 출생한 아동·청소년도 북한이탈청소년의 범주에 포함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북
한에서 탈출하여 한국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중국 등 제3
국에서 출생한 자녀들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실제로 최근 
입국하는 청소년 가운데 부모가 북한이탈 과정에서 중국 
등 제3국에서 장기 체류하며 출생한 자녀가 다수 존재하
고, 그 비중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이다[28].

탈북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인 연령은 청소년의 연령과 
관련하여, 「청소년 기본법」에서는 청소년을 9세 이상 24
세 미만으로 규정한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을 북한이탈청
소년에게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적절치 못하다는 비판이
다[29-30]. 대다수의 북한탈북 청소년들은 북한이탈 과
정과 체류 기간 동안 적절한 영양 공급과 교육을 받지 못
하여 신체적으로나 학업적으로 많은 지체를 경험하고 있
기 때문에, 이들이 처한 사회적 특수성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단순히 법적 연령 기준만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 학업적, 정서적, 문화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

1)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

을 두고 있는 자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
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보호대상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 및 지원을 받는 북한
이탈주민을 말한다.

3. “정착지원시설”이라 함은 보호대상자의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
하여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
한다.

4. “보호금품”이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거
나 대여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적용한다.

해야 한다[29]. 이에 본 연구에서 북한탈북 청소년에 대
해 ‘청소년기본법’의 연령 기준을 참고하면서, 학교에 재
학 중인 전 연령의 북한이탈청소년을 포함하여 살펴보고
자 한다.

한편, 탈북청소년의 국가 교육정책에 대해 살펴본 결
과 교육부에 따르면 2008년 10.8%에 속했던 학업중단
율은 최근 2.1%로 낮아졌다. 즉, 북한탈북 청소년의 학업
중단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이탈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의 구체적인 사유는 교육부 자료에
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학교 밖 북한이탈청소년들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북한이탈청소년들이 학교가 아닌 밖에 있
는 이유로 진학은 했으나 미적응 등의 문제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학교 밖으로 나간 경우이거나 본인의 진로선택
을 위해 자발적으로 학교 밖으로 정한 경우, 혹은 경제적 
어려움의 이유와 정보 부족 등으로 학교 진학 자체를 포
기한 경우로 볼 수 있다[31]. 그중에서 일반 학교에 다니
다가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들은 입시 중심의 학업 풍토, 
자신이 북한 출신임을 감춰야 하는 것에 대한 고충, 나이
와 학년 차이에서 보이는 또래와의 관계 형성 등의 문제
로 학업을 그만두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북한탈북 청소년의 지역사회의 인식에 대한 특징으로
는 한에서 남한으로 오게 되는 북한이탈의 과정에서 제3
국 체류를 경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체류는 
단기간인 경우도 있지만 장기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 과
정에서 북한이탈청소년들은 유년 시절 다양한 문화를 경
험을 하게 되는데, Hoersting과 Jenkins(2011)는 유년 
시절 이러한 ‘이동성(mobility)’을 겪게 되는 경우 어디
에도 소속될 수 없다는 문화적 소속감 부재를 경험하게 
되며, 이로 인해 남한에서 성년기의 낮은 자존감으로 형
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32]. 이러한 점은 아동기에 ‘북한
이탈’을 경험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특징의 일면을 설명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이주는 부모 모두 
또는 부모 중 한 사람이 앞서 이주한 다음, 자녀를 초대
하는 ‘연쇄적 이주’의 과정으로 진행된다[33]. 이러한 이
주 과정은 ‘분리(separation)와 재결합(reunification)’
으로 설명되었는데, 북한이탈청소년의 경우도 자신의 의
지와 상관없이 북한이탈 과정 중에 ‘분리’ 또는 ‘재결합’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4]. 북한이탈청소년들은 한국
에 온 이후 학교나 일상적인 삶의 공간에서 ‘차이’로 인하
여 소수자적 위치를 경험하기도 하는데, 이 때문에 심리
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이러한 어려움은 남한
의 지역사회에 대한 인식을 부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 깊은 대처가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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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사회관계망에서
의 어려움을 살펴보면, 지지원이 단 한 명도 없는 북한이
탈청소년도 존재하며 대부분이 자신의 처지와 같은 사람
들과 서로의 지지원으로 결속되어 있어 이들의 사회적 
관계망이 좁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35]. 그리고 북한
이탈청소년의 사회적 지지 특성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사회적 지지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이 정착하는 데 큰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공식적인 관계로 이루
어진 사람들보다 우정, 애정, 혈연으로 이루어진 사람들
로부터 얻게 되는 지지가 북한이탈청소년들의 사회·문화·
심리적 안정과 적응에 효과적이다[36]. 북한이탈청소년
은 시간이 흐를수록 물질주의와 개인주의를 중시하는 남
한사회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신감이 저
하되어 충동적이 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탈청소년은 남한사회에 다양한 문제
를 경험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사회, 심리, 문화적 측면
의 문제와 내적으로 학교, 진로 고민, 대인관계 등 일상적 
삶의 모든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2.2 사회적지지
Cobb(1976)은 사회적 지지를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

부터 사랑받고, 존중 받으며,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지고, 
의사소통 관계망의 일원이라는 것을 신뢰하도록 하는 정
보라고 정의한다[37]. 그에 의하면, 지지에는 사회적지지 
이외에도 적극적지지, 물질적지지 도구적 지지가 있다. 
도구적 및 물질적 지지는 후에 학자들에 의해 사회적지
지 개념에 포함된다[38]. Weiss(1974)는 가치의 확신, 
사회적 통합, 신뢰할 수 있는 양육의 기회, 유대감, 애착, 
지도 및 지침 등 6가지 사회적 기능들을 제시한다[39]. 
이들이 개인의 욕구 충족을 위해 제공된다고 주장함으로
써 사회적 지지의 욕구 충족의 측면을 강조하였다. 
Kaplan(1977)은 환경적인 공급을 받음으로써 기본적으
로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 혹은 중요한 사람으로
부터 심리적 지지원이 공급되는 것을 사회적 지지라고 
하였다[40].

Cohen과 Hoberman(1983)은 사회적 지지란 개인
이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이
며 하위자원은 자존감지지, 정보적 지지, 정서적 지지, 물
질적 지지로 분류된다고 하였고[41], Lin(1986)은 지지
를 제공하는 이들과의 접촉 범위와 빈도 및 사람의 수 등
을 포함시키고 사회관계망 그 자체를 사회적 지지로서 
정의하였다[42].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는 지지를 제공하
는 사회적 관계망, 지지적 행동유형, 기본적 욕구 충족의 
측면에서 정의되어 왔다. 이에 명확한 개념화의 요구가 
시급해졌고 여러 연구에서 사용되어 온 개념들을 몇 가
지로 범주화시켜서 정리해보려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우
선 Barrera(1986)는 사회적 지지를 실제 지지 행동, 지
각된 지지, 사회적 유대의 세 차원으로 개념화하였다
[43]. 사회적 유대는 환경 내에서 개인이나 집단 간의 관
계나 연계를 나타내고, 지각된 지지는 환경으로부터 도움
이 필요할 때 사용 가능한 지지의 유무 혹은 지지에 대한 
만족감으로 측정되는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이며, 실제 지
지 행동은 지지적 교환 및 접촉의 빈도라고 개념화하였다.

사회적 지지기능의 다차원적인 접근에 따라,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소를 3가지로 제시했는데, 사랑받고 보호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정서적 지지, 가치 있고 
존경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인 존경 지지, 대화가 가
능하고 상호 의무가 있는 관계에 속한 구성원임을 믿을 
수 있게 해주는 정보인 관계망 지지를 포함시켰다[37]. 
그리고 Thoits(1986)는 사회적 지지는 사회·정서적 지지
(고양, 수용, 이해, 애정, 자존심)와 구체적 지지(경제적 
도움, 정보, 조언, 책임 있는 도움)에 대한 욕구로 충족된
다고 하면서 정보적 지지, 사회·정서적 지지, 도구적 지지
로 사회적 지지를 분류하고 있다[44].

박윤숙(2008)은 북한이탈청소년의 사회적지지 특성과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에서 일탈과 문화적응과 같은 
외현화 된 문제보다 우울, 정서적응과 같은 내면화된 심
리적 문제에서 적응에 약간 더 큰 어려움을 겪는 것을 밝
혔다[45]. 김재엽 외(2013)의 연구에서는 탈북여성의 자
살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으로 그들이 실제 거
주하는 지역사회 내의 비공식적인 사회적지지의 확대가 
중요함을 강조하였다[46]. 이와 같이 탈북자들은 남한생
활의 적응과정에서 사회적지지를 통해 긍정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3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란 진로결정과 연관된 개인에게 

주어진 과제를 성공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는 수행능력에 
관한 굳은 믿음으로[47], Bandura(1986)의 자기효능감 
개념과 접한 관련이 있다[25]. 

Bandura(1986)는 개인의 과업 또는 행위를 성공적으
로 수행 가능케 하는 개인의 수행능력에 관한 믿음을 자
기효능감으로 정의하고[25],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행위
와 그에 따른 변화를 미리 짐작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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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다시 말해 개인의 자기효
능감은 인간발달의 전반적인 측면과 어떤 과업을 수행하
는지에 대한 결정에서 어떠한 일을 할 것이며 언제까지 
그 일을 지속할 것인지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26].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상황적 여건과 복잡성에 
따라 특정 상황에서는 예측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 
즉, 일반적인 자기효능감은 학업, 진로선택 등의 특정한 
상황에서는 개인의 수행정도를 예측하지 못하는데, 이는 
진로분야의 특정한 자기효능감을 규명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48]. 따라서 자기효능감을 진로행동이나 진로
선택에 관련하여 살펴본 개념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라고 할 수 있다.

Betz와 Hackett(1981)는 자기효능감을 바탕으로 모
든 측면의 진로상황과 연관된 자기효능감의 측도를 ‘진로
결정자기효능감’이라고 하였다[24]. Betz와 Hackett(1986)
는 진로선택 및 적응에 연관되는 자기효능감을 특히 진
로결정 자기효능감으로 개념화 하였는데[47], 인간의 행
동과 연관된 여러 가지 심리적 변인을 나타낼 때 활용이 
가능하다는 사실에 관심을 두고 학문적 진로선택, 진로 
결정 또는 성취 행동 과정에서 성공 결정 여부를 미리 짐
작함으로써 진로발달 모형에 중요한 변인으로 포함되었
다[24]. 일반적 측면에서 개인적 효능감은 성공의 대리 
경험 혹은 실제 경험을 통해 긍정적인 효능감을 향상시
키며, 이와 반대로 실패는 개인적 효능감은 떨어지지만, 
이것이 노력으로 해결되었을 경우 동기화되어 그 노력을 
지속하게 함으로써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이처럼 자기
효능감은 직업 및 진로 분야에서도 진로탐색활동에 영향
을 미치며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는 흥미와 기대
를 가질 수 있다.

이후 Taylor와 Betz(1983)가 진로결정과 연관된 과
업과 행위에 관한 특정 영역을 판단하는 개인적 자기효
능감의 측도가 가능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DMSE)’
를 개발하였다[49]. 이는 보편적인 진로결정과 연관된 진
로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개념이다.

허은영과 강혜영(2007)의 연구에서는 탈북청소년들의 
진로자기효능감이 남한청소년에 비해 낮지 않음은 목숨
을 무릎 쓴 탈북과 입국 과정 속에서 얻은 강한 생명력과 
다른 사회의 소수집단과는 달리 언어적 장벽이 비교적 
적다는 점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하였다[50]. 한편, 남한여
성과 탈북여성을 대상으로 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연구
[51]는 탈북여성이 남한여성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수
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살

펴보면, 탈북자들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낮을 것이라
는 선입견을 경계해야 함을 시사한다. 

2.4 진로준비행동
진로준비행동의 중요성을 설명하는데 시사점을 준 

Brown과 Heath(1984)는 우리가 살면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사건들은 미리 충분히 예측될 수 있다. 그렇기 때
문에 그에 대한 준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았다[52]. 
여기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기대(expectedness), 
준비(preparedness), 그리고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
다. 이 중에서 특히 ‘준비’는 예상 가능한 좋지 않은 결과
에 관한 구상과 결과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의 개발, 그런 
부정적 결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행동적인 노력 등
을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 즉, 진로를 선택하고 결정하
는 일도 우리 일생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이므로 진로선
택을 미리 가늠하고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
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를 위해 특히 행동적
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에서 진로준비행동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행동 차원의 진로 준비에 관한 연구가 미비
한 상황에서 김봉환과 김계현(1997)은 행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개념을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개하였다[53].

진로준비행동의 또 다른 유사 개념으로 취업준비행동
(employment preparation behavior)이 있다. 이제경
(2004)에 따르면 취업준비행동이란 대학 졸업 후 자신이 
원하는 분야나 회사에 취업할 목표로 준비해 나아가는 
일련의 구체적인 행동이다[54]. 여기에는 보다 현실적이
며 구체적인 현재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려는 노력도 포
함된다. 이는 본격적 취업준비행동과 예비적 취업준비행
동으로 나눌 수 있는데, 예비적 취업준비행동은 외국어 
성적 획득, 관심 분야의 인턴 경험, 자격증 취득, 학점관
리 등과 같은 행동을 의미한다. 반면 본격적 취업준비행
동은 본인이 목표로 하는 기업에 이력서를 제출하고 시
험 또는 면접을 준비하는 것을 말한다.

탈북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연
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하지만 진로준비행동과 비슷한 
맥락인 진로성숙도에 대한 연구[50]를 살펴보면, 탈북청
소년들은 진로성숙도 중, 독립성 부분이 남한청소년에 비
해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공산주의는 개인주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남한의 개인주
의와 북한의 집단주의라는 문화적 차이로 설명할 수 있
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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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사설계 및 연구방법

3.1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한다.

청소년의 진로 영역에 있어서 사회·환경적 변인인 사
회적 지지에 주목하는 이유는 주변의 관심과 영향을 민
감하게 받는 청소년의 특성으로 자신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따라 진로에 대한 준비과정에 영향을 미
치기 때문이다[55]. 이와 같이 청소년기의 실질적인 진로 
준비를 위한 행동적 측면인 진로준비행동에 사회적 지지
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나,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지
의 관계에 대한 연구가 최근에서야 이루어지고 있다. 이
와 관련된 국내 연구들은 보면, 송현심과 홍혜영(2010)
의 연구에 따르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
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19],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 중 정
보적 지지만이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김효진과 장윤옥(2011)의 연구에 따르면 공업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친구, 교사, 부모의 지지를 포
함하는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준
다고 하였다[56]. 고명숙(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전문대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중요한 영
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되었다[57]. 이와 같이 사회
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긍
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호연(2017)의 연구에 따르
면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주
는 영향에 있어 지각된 사회적 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58]. 이어 라문숙
(2017)의 연구에서도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 있어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 지
지는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또한 사회적 지지가 진로
준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59]. 
이상의 선행연구들을 통해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한편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청소년의 진로태도, 진로
성숙, 그리고 진로탐색활동 등과 관련하여 진로발달에 영
향을 주고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60-62]. 이러한 진로결
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와의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선행연구결과[63-64]]와 진로준비행동과의 유의한 결
과[65-67]에 대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은 진로준비행동과 사회적지지의 관계에서 매개효과
가 있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는 김효진과 장윤옥[56]의 연구를 바탕으로 아
래와 같은 연구모형과 가설을 설정하였다.

Fig. 1. Research Model

H1.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의
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3. 탈북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H4.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측정도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탈북 청소년
의 사회적지지 척도는 박지원(1985)이 개발[68]한 사회
적 지지 척도를 황현진(2016)의 연구에서 사용된[69] 측
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사회적지지는 정서적지지 3문항, 
정보적지지 3문항, 물질적지지 3문항, 평가적지지 3문항
으로 총 12문항에 대해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
정되었다.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사회적지지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정서적지지 
.830, 정보적지지 .800, 물질적지지 .808, 평가적지지 
.828, 사회적지지 전체는 .839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Taylor와 Betz(1983)가 구상
한[49]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척도(CDMSES)를 Betz와 
Voyten(1997)이 단축형 척도(CDMSES-SF)[70]로 재구
성하였으며, 국내에서 이은경(2001)의 연구에서 사용된
[48] 측정도구를 사용하였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문
제해결 5문항, 직업정보 5문항, 미래계획, 5문항, 목표선
택 5문항으로 총 20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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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
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문제해결 .768, 직업정보 .666, 미래계획 .751, 
목표선택 .787, 진로결정자기효능감 전체는 .922로 나타
났다. 

진로준비행동은 김봉환과 김계현(1997)에 의해 개발
된 측정도구[53]를 바탕으로 김형균(2003)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71]를 사용하였다. 진로준비행동은 정
보수집행동 5문항, 도구준비행동 5문항, 목표달성행동 5
문항으로 총 15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
서 ‘매우 그렇다(5점)’으로 측정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점수의 평균이 높을수록 진로준비행동의 수
준이 높음을 의미하고, 본 연구에서 신뢰도 계수는 정보
수집행동 .935, 도구준비행동 .908, 목표달성행동 .901, 
진로준비행동 전체는 .953으로 나타났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대상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

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의와 청소년
의 시기를 정의할 때 사용하는 청소년 기본법(9세 이상 
24세 미만)의 범위를 고려하여 탈북학생 중에서 9세 이
상 24세 미만인 자로 정한다. 다만,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에 이주 과정에서 일반 학령기와 다른 부분이 생길 수 있
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휴학, 졸
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학생은 제외하고 고등학교 재학
생까지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한다. 이러한 연구 대상자는 
‘북한을 벗어나 남한으로 입국한 주민 중 만 9 세에서 만
22 세까지의 청소년으로 남한 내 적응교육기관인 ‘하나
원’을 퇴소한 후 현재 남한에 거주하고 있으며 남한국적
을 가진 청소년’이며, 2019년 3월 12일부터 19일까지 
총 21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분
석방법은 조사자들이 직접 탈북청소년을 대면하여 일일
이 문항을 체크하고 응답하는 방식을 취했다. 설문조사 
결과 총 210부 중 204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은 97.14%
를 기록하였다. 분석방법은 SPSS 23.0과 AMOS 23.0을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에 대한 결과는 남성이49.5%(101
명), 여성 50.5%(103)로 나타났으며, 연령으로는 10세
-12세 13.7%(28명), 13세-15세 21.1%(43명), 16세-18
세 37.3%(76명), 19세-21세 27.9%(57명)로 나타났다. 
가족 동거 유무로는 그렇다가 90.2%(184명), 아니다 

9.8%(20명)이며, 남한 거주 기간으로는 3년 이하 
44.1%(90명), 4년-6년 22.1%(45명), 7년 이상 
23.5%(48명), 10년 이상 10.3%(21명)이다. 거주 지역으
로는 서울 51.0%(104명), 경기 28.4%(58명), 인천 
11.3%(23명), 기타 9.3%(19명)으로 나타났다<Table 1>. 

Division N %

Sex Male 101 49.5
Female 103 50.5

Age

10 to 12 years 28 13.7
13 to 15 years 43 21.1
16 to 18 years 76 37.3
19 to 21 years 57 27.9

With or 
without family

Yes 184 90.2
No 20 9.8

Residence

Seoul 104 51.0
Gyeonggi-do 58 28.4

Incheon 23 11.3
Etc 19 9.3

South Korea 
residence 

period

Less than 3 years 90 44.1
4-6 years 45 22.1

More than 7 years 48 23.5
More than 10 years 21 10.3

Table 1. Demographic Characteristics

4. 연구결과

4.1 타당성 및 신뢰도 검증
본 연구의 측정도구인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진로준비행동의 신뢰도와 타당도 분석을 위하여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 진로
결정자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의 개념신뢰도인 
CR(composite reliability: CR)과 평균분산추출지수인 
AVE(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 신뢰도 값이 
각각 기준치인 0.7이상, 0.5이상으로 나타나 모든 측정도
구에 대한 내적일관성을 확인하였다<Table 2>. 또한 
<Table 2>와 같이 측정도구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
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모형의 변수에 대한 적합도가 
모두 권장수준에 부합하였고, <Table 3>과 같이 요인분
석 결과 모든 요인부하량(λ)이 0.633에서 0.960으로 나
타나 각 요인에 대한 수렴타당성을 검증하였다. 

4.2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에서는 측정변수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기 위

하여 변수 간 공분산 계산을 통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
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활용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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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h S.T
β S.E. t-value

Conce
pt 

reliabil
ity

AVE Cronb
ach’s α

Social 
Support

→ Emotional 0.684 Fix -

0.852 0.590 0.839
→ Informati

ve 0.656 0.130 6.101***

→ Materiali
stic 0.769 0.157 8.514***

→ Evaluative 0.673 0.142 6.277***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 Problem 
solving 0.834 Fix -

0.965 0.874 0.922
→

Job 
informati

on
0.842 0.057 17.255

***

→ Future 
plan 0.916 0.058 19.658

***
→ Select 

goal 0.865 0.064 18.001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
Informati

on 
gathering

0.953 Fix -

0.922 0.803 0.953→
Tool 

preparati
on

0.633 0.045 12.760
***

→ Achieve 
the goal 0.960 0.035 26.844

***
***p<.001, **p<.01, *p<.05

Table 3.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Study Model 
Results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 2 3 4 5 6 7 8 9 10 11

1 1 　 　 　 　 　
2 .395** 1 　 　 　 　
3 .440** .264** 1 　 　 　
4 .240** .194** .424** 1 　 　
5 .348** .327** .492** .295** 1 　 　
6 .383** .351** .476** .286** .701** 1 　 　
7 .422** .374** .596** .324** .738** .772** 1 　 　
8 .374** .329** .533** .258** .773** .706** .782** 1 　

Table 4. Correlation

9 .179** .126* .335** .150* .365** .371** .450** .391** 1 　 　
10 .206** .136* .273** .169** .326** .334** .330** .338** .594** 1 　
11 .199** .182** .345** .144* .343** .345** .414** .387** .714** .611** 1

1=Emotional, 2=Informative, 3=Materialistic, 4=Evaluative, 
5=Problem solving, 6=Job information, 7=Future plan, 8=Select 
goal, 9=Information gathering, 10=Tool preparation, 11=Achieve 
the goal
**p<.01, *p<.05

다<Table 4>. 이러한 상관계수에서 0.90 이상이면 두 변
수가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고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변수의 제거를 심각
히 고려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 활용될 변수에 관한 상
관관계행렬에서는 이러한 변수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상관계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지만 0.9보다 작게 나타나 판별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 df RMR GFI NFI IFI CFI RMSEA
86.439

(p=0.000) 41 .023 .948 .955 .976 .976 .063

Table 2. Model fi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4.3 가설검증
본 연구의 연구모형 검증을 위한 적합도를 분석한 결

과는 <Table 5>와 같으며, , GFI, AGFI, RMR, NFI, 
RMSEA 등의 적합도가 권장수준에 부합하였다.

 (p) df GFI CFI NFI IFI TLI RMR RMSEA
86.439

(p=0.000) 41 .948 .976 .955 .976 .968 .023 .063

Table 5. Research Model fit 

본 연구의 가설검증을 위한 구조모형 경로계수를 알아
본 결과<Table 6>, 가설 1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와 
가설 3인 ‘ 탈북 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
비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은 지지되었고, 가
설 2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유
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는 기각되었다.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직
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59, p<.01). 
탈북청소년의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β=.216, p>.05), 탈
북청소년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
적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659, p<.01). 
또한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62.6% 설명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은 진로준비행동을 32.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ypothesis S.T β S.E. C.R. P S.M.C

Social 
Support →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791 .117 8.074 .000 .626

Social 
Support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107 .268 0.803 .422

.328Career 
Decision 

Self-efficacy
→

Career 
Preparation 

Behavior
.388 .210 3.141 .002

***p<.001, **p<.01, *p<.05

Table 6. Validation results of the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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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Table 7>은 가설 4인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
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연구모형의 직
접효과와 간접효과, 총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가설 
4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에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매개역할을 할 것이다’는 지
지되었다.

분석결과,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에 대한 직접효
과는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으며(p>.05), 간접효과와  총
효과는 유의수준 p<.05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에 대한 
간접효과를 확인하였다. 

Independa
nt

Variable

paramet
er

dependant
Variable

Direct 
effect

Indirect 
effect Total effect

Path 
factor P path 

factor P Path 
factor P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
efficacy

Career 
Preparati

on 
Behavior

.107 .422 .307 .025 .414 .004

***p<.001, **p<.01, *p<.05

Table 7. Indirect effect analysis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사회적지지와 진로준비행동의 관계에서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대한 간접효과 분석 결과 직접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나, 최종적으로 진로결정자기효능
감에 대한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72]한 Sobel-test를 실시하였으
며, 분석결과는 다음 <Table 8>과 같다.  진로결정자기
효능감에 대한 매개효과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구
모형 분석 결과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으나,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는 분석 결
과가 나타나 사회적지지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완전매
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Independant
Variable parameter dependant

Variable
Sobel-test

Z-value P

Social 
Support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Career 
Preparation 

Behavior
2.924 .003

Table 8. Sobel-test result of Career Decision 
Self-efficacy

5.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탈북 청소년의 미래에 대한 준비와 대처를 
위해 진로준비행동이라는 결과적 변수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탈북 청소년
의 진로를 직접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학
적 관심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과 논의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및 진로결정자기효능

감, 진로준비행동 간의 관계에서 사회적지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 진로준비행동은 모두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진로준비행동과 상관이 높은 변수
로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
는 송현심과 홍혜영(2010)[19]과 이순자와 조옥귀
(2012)[73]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한다. 즉, 청
소년의 성공적인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주변의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인 지지가 먼저 선행되기 보다는 개인
의 자기효능감, 특히 진로준비행동을 위해서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먼저 선행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자율적인 진로준비활동을 하며, 자신이 필요
로 할 때 타인의 지지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사회적지지보다는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진로
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이 성공적으로 수
행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직업정보, 미래계획, 문제해결 
수준이 높아져야 함을 의미하며,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
능감 수준이 높아질수록 진로와 연관된 준비행동을 수월
하게 할 수 있다는 김수리(2005)의 연구결과[74]와 일치
하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진로준비행동이 높
아진다는 유미정과 최애경(2008)의 연구[75]와 같은 결
과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높을수
록 진로성숙수준이 높아지고, 진로준비행동도 높아진다
는 조명실과 최경숙(2007)의 연구[60]와도 일치한 결과
를 보인다. 즉, 청소년시기에 있어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진로발달과 진로준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변
수이며, 진로와 연관된 행위들이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의 내적 심리 변화를 
바탕으로 행동적 태도로 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셋째, 사회적지지는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완전매개하여 진로
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을 매개하여 진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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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동에 도움을 준다는 이순자와 조옥귀(2012)의 연구
결과[73]와 유사하다. 이는, 자신의 주변 환경에서 유의
미한 타인에 의해 제공되는 다양한 도움과 원조들은 자
신의 내면과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격려와 지지를 제
공하여 긍정적인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켜주어 진로준비
행동을 촉진시켜주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탈북 청소년의 진로준비행동을 촉진시키
고 진로발달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을 통한 
정서, 정보, 물질, 평가적 지지가 자신에게 어떻게 지각하
고 있는지를 탐색하고 개선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지
지를 통해 자신의 능력과 가치 혹은 진로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그에 맞는 직업관과 가치관을 정립시킬 수 있
는 행동적 계획 수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내적 발
달을 위해서는 개인의 내적 자신감과 가치관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탈북 청소년의 사회적지지가 
진로준비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
서는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하는 변수가 사회적지지보다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이 더 강한 이유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진로결정자기효능감은 사회적지지가 진로결정자
기효능감을 직접매개하여 진로준비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남한 청소년 보다 내적·외적 부분이 취약한 탈북 
청소년들에게 우선적으로 개인의 지지를 높여줄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한 후 진로준비행동을 위한 자신감과 계획
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논의와 결론을 바탕으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남한에 거주 중인 탈
북 청소년은 지역적, 국가적 성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고 구조의 한계점을 지닐 수 있으며, 진로준비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에 대해서는 사회적지지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뿐만 아니라 다양한 변수를 대상으로 보다 
확대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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